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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여대양궁안산 생애첫올림픽무대선다

지난23일원주양궁장에서열린양궁국가대표최종2차평가전여자부경기에서안산(광주여대)이과녁

을향해활시위를당기고있다. /연합뉴스

최종선발전서도쿄행티켓확보

광주남구청이승윤 4위로무산

지난23일도쿄올림픽출전권을확정한안산(광주

여대)이김성은광주여대양궁감독과올림픽선전

을다짐하고있다. <광주시양궁협회제공>

광주여자대학교안산(20)이생애첫올림픽무대

에선다.

안산은 지난 23일 강원 원주양궁장에서 열린

2021년양궁국가대표최종2차평가전에서3위를

차지,도쿄올림픽출전티켓을거머쥐었다.

안산은최종배점합계에서장민희와나란히 11

점을받았으나전체평균기록합계에서221.42점

으로 장민희(222.33점)에 뒤져 상위 1∼3위까지

출전하는국가대표팀에합류했다.세계랭킹1위강

채영(25 현대모비스)과 장민희(22 인천대)가 1,

2위로대표팀에이름을올렸다.

광주여대는 2012런던올림픽(기보배), 2016리

우올림픽(최미선)에 이어 2020도쿄올림픽까지 3

회연속올림픽대표를배출했다.

광주남구청이승윤(26)은아쉽게남자부4위를

차지하며리우에이어 2년 연속올림픽진출꿈을

접었다.

이승윤은 치열한 접전 끝에 김제덕(17 경북일

고)과같은배점 10점을받았으나전체평균기록

합계에서 224.35점으로 김제덕(225.58)에 뒤져

아쉬움을더했다.

리우올림픽금메달리스트김우진(29 청주시청)

이압도적경기력을보여주며종합배점 16점으로

남자부1위를차지했고, 2위는대표팀최고령오진

혁(40 현대제철)이 합계 13점을기록하며 9년만

에다시올림픽출전권을확보했다.

대한양궁협회는코로나19로인해도쿄올림픽이1

년연기되자원점에서다시국가대표선발전을통해

올림픽출전선수를결정하기로했고,그동안세차례

선발전을통해남녀각8명의국가대표를뽑았다.

도쿄올림픽출전권은한국가당최대남녀각각

3장.남녀각8명의국가대표선수들은지난4~9일

부산에서진행된최종1차평가전과19-23일원주

에서펼쳐진최종 2차평가전점수를합산해남녀

상위1∼3위, 6명의선수를최종확정했다.

박채순(광주시청양궁감독) 국가대표총감독은

선발된선수개개인의능력을보면단연세계최고

다. 도쿄에서한국양궁사상최초남녀 3관왕탄생

도가능하지않을까싶다며 세계최강한국양궁

의저력을이어간다는각오로선수들과마지막까지

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

/윤영기기자penfoot@kwangju.co.kr

2021 민속씨름리그 2차 대회인 위더스제약

2021해남장사씨름대회가27일부터다음달 1일

까지 해남군 우슬체육관에서 무관중으로 개최된

다.

대한씨름협회가주최하고해남군씨름협회가주

관하는 이번 대회에서는 태백금강한라백두급

체급별 개인전과 단체전이 펼쳐지며 총 142명이

참가한다.

27일태백급(80㎏이하) 예선, 28일태백장사

결정전을시작으로금강장사(90㎏이하)결정전,

한라장사(105㎏이하) 결정전, 백두장사(140㎏

이하결정전), 단체전이차례로열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위해 대회는 관중 없이 치러지지만, 모든

경기는유튜브채널 샅바TV에서볼수있다.

2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진행되는 경기는

KBSN에서도생중계된다.

/해남=박희석기자dia@kwangju.co.kr

해남장사씨름대회27일무관중개막 박민지짜릿한역전우승…KLPGA통산 5승

넥센-세인트나인마스터즈

연장전에서장하나제압

박민지(23)가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

어 2021시즌두번째대회인넥센-세인트나인마

스터즈(총상금 8억원)에서 짜릿한 역전 우승을

차지했다.

박민지는 25일경남김해의가야컨트리클럽(파

72 6813야드)에서 열린대회최종라운드에서버

디 4개와보기3개를묶어 1언더파71타를쳤다.

3라운드까지9언더파 207타로선두에한타뒤

진 2위였던박민지는최종합계 10언더파 278타를

기록,장하나(29)와동타를이룬뒤 2차연장전에

서승리해정상에올랐다.

2017년 4월삼천리투게더오픈, 2018년 11월

ADT캡스챔피언십, 2019년과지난해 8월MBN

여자오픈에이은박민지의KLPGA투어통산 5

번째우승이다.우승상금은1억4400만원이다.

맑지만강한바람속에이어진최종라운드중반

까지는장하나가순항했다.

하지만장하나가막판에급격히흔들리며경기

는알수없는방향으로흘렀다.

17번 홀티샷이짧아가까스로파세이브에성

공한장하나는 18번홀(파4)에선두번째샷을그

린에올리지못하고결국보기로마쳐박민지와의

연장전이성사됐다.

18번홀에서열린1차연장전에서두선수모두

파를기록했고, 같은홀의 2차연장전에서승부가

갈렸다.

장하나의 두번째샷이그린을훌쩍지나고세

번째샷은짧아파퍼트가6ｍ가까이남으며결국

보기에그쳤고, 박민지는두번째샷을그린에올

린뒤침착하게 2퍼트로마무리해마침표를찍었

다.

1, 2라운드단독선두, 3라운드공동선두를달

린장하나는 34번째최종라운드챔피언조에들어

KLPGA투어최다신기록을세웠으나통산14승

은다음으로미뤘다. 장하나는개막전롯데렌터

카여자오픈에이어연속준우승했다. /연합뉴스

헨더슨LPGA통산10승…고진영공동 3위

캐나다골프의간판브룩헨더슨이미국여자프

로골프(LPGA)투어통산10승고지에올랐다.

세계랭킹 1위고진영(26)은 2타뒤진공동 3위

를차지했다.

헨더슨은 25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윌셔 컨트리클럽(파71)에서 열

린 LPGA 투어휴젤에어프리미어 LA오픈(총

상금 150만달러) 최종라운드에서4언더파 67타

를쳐최종합계 16언더파 268타로우승했다. 우

승상금은22만5000달러.

헨더슨은 지난 2019년 6월 마이어 클래식 제패

이후 22개월만의우승으로통산10승을달성했다.

제시카코르다(미국)에게 4타,고진영에게 3타

뒤진 3위로최종라운드에챔피언조경기에나선

헨더슨은예리한 샷과 퍼트, 그리고 행운까지 더

해져역전승을거뒀다.

2번홀(파5)버디로추격에시동을건헨더슨은

5번홀(파4)버디, 6번홀(파4) 보기, 7번홀(파

3) 버디등역동적인플레이로우승경쟁에뛰어

들었다.

고진영은10번홀까지버디 1개,보기1개로제

자리걸음을걸었고, 코르다는 2타를잃어헨더슨

에게추격의빌미를줬다.

기세가 오른 헨더슨은 11번 홀(파4), 12번 홀

(파3) 연속버디로선두로올라섰다.

고진영은 11번 홀과 12번 홀에서 모두 그린을

놓치며연속보기를적어내헨더슨은순식간에 3

타차로달아났다.

3언더파 68타를 친 유소연(30)이 공동 5위

(12언더파 272타)에 올랐다. 이정은(25)은 5언

더파 66타를 때려 7위(11언더파 273타)를 차지

했다.올해40위이내에든적이없던이정은은시

즌첫톱10에진입했다.박인비(33)는1타를줄여

공동 15위(6언더파 278타)로 대회를마쳤고, 김

세영(28)도 1언더파 70타를적어내며공동 17위

(5언더파 279타)에머물렀다. /연합뉴스

빙속황제 이승훈 5000ｍ우승

25일서울태릉국제스케이트장에서열린제47회

전국남녀 스프린트 스피드스케이팅 선수권대회

남자 1500m 올라운드 경기에서 이승훈(서울일

반)이질주하고있다. /연합뉴스

스피드스케이팅 장거리 간판 이승훈(서울일

반)이제75회전국남녀종합스피드스케이팅선수

권대회첫날남자 5000ｍ에서우승했다.

이승훈은24일서울태릉빙상장에서열린남자

5,000ｍ에서6분39초61의기록으로정재원(서울

시청 6분43초16), 엄천호(스포츠토토 6분45초

21)를제치고 1위로결승선을끊었다.

남자부500ｍ에선김철민(스포츠토토)이36초

46의기록으로 1위 ,엄천호가37초64로2위자리

에올랐다.

박지우(강원도청)는여자부3000ｍ와500ｍ에서

모두1위를차지하며종합우승가능성을높였다.

여자부 장거리 간판 김보름(강원도청)은 이번

대회에출전신청을하지않았다.

종합선수권대회는 장거리 선수들이 경쟁하는

대회다. 남녀 500ｍ와 남녀 1500ｍ, 남녀 5000

ｍ, 남자 10,000ｍ, 여자 3000ｍ, 남녀올라운드

성적을합산해최종순위를결정한다.

단거리선수들이승부를펼치는제47회전국남

녀 스프린트 스피드스케이팅 선수권대회도 같은

날같은장소에서열렸다.

그동안국제대회에서뚜렷한성적을내지못했

던정선교(스포츠토토)가대회첫날남자 500ｍ

1차레이스(35초661)와남자 1000ｍ1차레이스

(1분10초97)에서모두깜짝 1위를차지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남자 1000ｍ동메달리스

트인김태윤(서울시청)은두차례레이스에서모

두 2위자리에올랐다. /연합뉴스

박민지가25일경남김해가야CC에서열린한국

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넥센-세인트나인

마스터즈2021 최종라운드1번홀에서티샷하고

있다. /연합뉴스


